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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IATI (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) >

‣ 국제사회 원조책무성 강화 요구로 공여국, 수원국, 국제기구, CSO 등이‘08년 설립한 

국제원조투명성기구(15개 공여국 등 89개 회원국)

‣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통의 기준 하에 자발적으로 ODA 사업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

(800여개 기관)하고, 이를 원조 사업계획 수립, 평가모니터링 등에 활용

1. 제8차 IATI 연차총회 주요 내용

 □ IATI는 제8차 연차총회(‘18.7.10~11, 덴마크)에서 중기 로드맵 수립,

거버넌스 개편, 정보공개 시스템 강화 등에 대해 합의

◦ (중기 로드맵) 가입국 및 정보량 확대에 따라 효율적 조직 운영,

안정적 자금 조달 방안, 평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한 전략 마련

◦ (거버넌스 개편) UN 시스템을 활용한 현체제를 유지하고,

이사회, 사무국, 기술그룹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

◦ (정보공개 시스템 강화) ‘D-Portal’ 등 축적된 정보를 손쉽게

검색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일반 국민에 오픈

 □ 중기 로드맵 수립의 첫 단추로서 ‘19년말까지 우선 추진해야 할

6대 추진방향, 6개 중점과제 및 21개 세부과제를 결정

◦ (추진방향) IATI 정보활용의 유익 전파, 원조정보 품질개선을

위한 공여국 투자 촉진, SDGs 가치를 반영한 IATI 운영 등

◦ (중점과제) 정보 활용성 및 품질 제고, 정보공개 기준 개선,

Outreach(외연 확대), 거버넌스 개편 등

2. 우리나라의 IATI 활동

 □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원조투명성 강화 요구에

부응하기 위해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 의결을 거쳐 ’16년 정식 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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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정부는 T/F*를 구성하여 공개 항목 기관을 선정하고, ODA 통계

전담기관인 수출입은행이 ‘16. 8월부터 IATI 앞 ODA 정보를 공개
* 국무조정실, 기획재정부, 외교부, 수출입은행(EDCF), KOICA로 구성

◦ 최초 공개 이후 공개항목* 및 기관을 지속 확대하여, 금년 3월

기준 49개 원조시행기관의 2,700여건 사업정보를 공개
* 기관명, 총예산, 사업명, 사업설명, 사업현황, 사업일자, 수원국, 사업분야, 재원형태 등

< 우리나라의 IATI 앞 정보 공개 현황 >

구 분 ‘16. 8월 ‘17. 4월 ‘17. 12월 ‘18. 3월
공개기관수 2 5 17 49
공개항목수 13 18 22 22
공개사업수 745 2,019 2,144 2,714

3. 시사점 및 향후 전망

 □ SDGs 이후 ODA 참여자 증가 등으로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

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IATI의 국제적 역할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

◦ OECD 외 중국 등 신흥공여국과 시민사회 등을 통한 원조도 증가

하고 있고, TOSSD, 혼합금융 등 원조의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

 □ 중기 로드맵 수립으로 IATI는 단년도 사업계획에 제한되지 않고,

기관의 비전을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◦ 중기 로드맵은 금년 하반기 착수 후 내년 연차총회에서 발표 예정

 □ 우리 정부의 IATI 앞 원조 정보 공개 확대는 우리나라 ODA의

투명성과 책무성 제고에 기여

◦ 특히, 수출입은행은 통계전담기관으로서 정확한 원조 정보 취합,

IATI 앞 적기 보고,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 기대

자 료 : IATI 웹사이트(www.iatistandard.org), IATI 정보검색사이트(www.d-portal.org)

‘개발금융기관및타공여국의 IATI 정보공개전략분석연구’(한국의개발협력 2016년제1호) 등

작 성 : 선임심사역 조 성 기, sungkijo@koreaexim.go.kr


